
정보통신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신년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행복이가득하기를기원합니다.

정보통신이야말로우리경제의든든한버팀목이자희망입니다. 지난한해어

려운가운데에서도573억달러의수출실적을기록하며우리경제를떠받쳐주었

습니다. 우리 경제를이끌어갈차세대 10대 성장산업에도정보통신분야가무

려일곱개나차지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이미우리는세계 10대정보통신

강국이되었고5대강국을향해나아가고있습니다. 

이 모두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뜨거운 열정으로 신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에

애써주신정보통신인여러분덕분입니다. 충심으로감사와경의를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얻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 가게 해야 합니다. 전통주력산업도

IT기술을접목시켜경쟁력을한층더높여나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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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이 2천호를맞이했습니다. 44년만의경사입니다. 법장총무원장스

님을비롯한불교계지도자여러분, 그리고불교신문관계자여러분께축하와존

경의말씀을드립니다. 

불교신문은부처님의가르침을널리펴고실천하는데항상앞장서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건강한 정신문화를 조성하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불교계를대표하는신문으로서앞으로더큰발전과번창하심

을기원합니다. 

불교계에대한국민의기대가큽니다. 무엇보다국민화합의큰물줄기를일으

켜서평화와번영의새시대를여는일에선도적인역할을해주실것을부탁드

립니다. 얼마전사패산문제에대해서불교계가대승적결단으로협조해주셨습

니다. 거듭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여러분의협조와기대에어긋나지않게국

정을잘수행해서국민에게신뢰받는정부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불교신문2천호발행을봉축드리며부처님의대자대비하심이여러

분과함께하기를기원합니다. 

2004년 1월 27일

불교신문2천호발행축하메시지


